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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수고와 노고를 더욱 기리며 기도하고 

싶어, 직접 월명동 다리골 

기도굴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순간 선생님과 

그 앞에 나타나셨을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어 모두에게 외치듯이 

주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

열방아 만국아 들을 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 던졌으니, 

나의 심정을 알고 섭리와 선생, 

나를 절대 믿어라!

일본아, 

너희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여 

섭리에 오게 하였으니, 그 심정 알라.

월명동도 자주 오고, 

기도굴에도 와서 선생 심정, 

수고, 노력도 알고 가라.

절대 너희는 악평에 휘말리지 말고 

지조를 지켜라.

한번 마음먹으면 하고 마는 

너희의 기질을 발휘하라.

너희의 복이 큼이라.

일본! 너희의 근본은 하나다.

나만 최우선하는 신앙을 가져라.

사랑한다. 

더 전도하여 월명동 꼭 놀러오너라.

너희를 위해 만든 곳이다.

프랑스, 독일,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

르,

홍콩, 미국, 베트남, 몽골, 만국은 다 와서 느껴야 

한다.

얼마나 힘들게 이 말씀을 받아 

전하게 되었는지 알라.

체험해 봐야 안다.

알아야 가치를 안다.

너희 선생을

시골 한 사람으로 알지 말라.

세계에서 가장 나를 최고로 섬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최고 신부로다.

너희들 각 나라 교수가, 

대통령이 커 보이더냐?

절대 착각하지 말라.

가장 큰 자는 

내 심정 알고,

나를 위해, 

나만 보고 사랑하며 실천하는 자다.

비교하지 마라. 

그의 심정을 알아주어라.

지금 네가 슬프냐? 외로우냐?

선생은 더 울었다.

선생은 더 외로웠다.

적막하고 쓸쓸한 굴, 산속

선생은 더 배고프고, 

더 아프고,

더 춥고,

더 헐벗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다.

제발 신세한탄하지마라.

제발 조금하고 힘들다 하지마라.

번데기 앞에 주름잡는 꼴이다.

섭리 말세 휴거 받는 자는 

끝까지 하는 자다.

끝까지 하는 자, 

내가 그 노력과 수고 알고 

꼭 데려가겠노라.

선생은 나의 보물, 

우리 모두의 보물이다.

보물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기도로 지키는 것이다.

열방 땅 끝까지 선생의 노고를 알고,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너희 고생의 천배, 만 배 힘든 



선생을 위로하라.

선생이 편해야 너희가 편하고, 

선생이 웃어야 

너희가 웃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말씀 편하게 듣는 

너희들의 도리다.

알겠느냐?

선생과 나는 하나이다.

너희와 선생은 하나이다.

고로 너희가 선생이라는 문을 통해 

나와 통하는 것이다.

더욱 기도하라.

너희를 너무 사랑하노라.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해외신부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고 간구 드렸습니다.)

너희들 통역으로 말씀 듣느라 힘들지?

하지만 내가 너희를 심정으로 2배, 3배, 10배까지 

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절대 믿고 답답해하지 말고, 

심정으로 통하고 만나자.

진정 사랑한다.

너희들로 내가 비전을 보고, 

기쁨 누린다는 것 잊지 마.

사랑해.

너희는 내 신부다. 명심해!

세상 욕심 타락에 휩싸이지 마라.

너희가 정상이다.

정상이 정상이다.

너희를 최정상으로 사랑한다.


